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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롯데그룹 핵심으로 떠오르나?
현대 이어 KP케미칼 인수시 석유화학 1위 … 신동빈 부회장 행보 주목

호남석유화학이 롯데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유통 부문과 함께 그룹의 양대 축으로 떠오를 것으로 

주목된다.

그동안 유통 전문기업으로 인식되던 롯데그룹이 최근 석유화학 계열기업인 호남석유화학의 몸집불리기에 나

서면서 본격적인 사업구조 재편을 추진중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출규모가 1조4000억원 안팎인 호남석유화학은 2003년 1월 LG화학과 함께 매출규모 2조3000억원인 현대석

유화학을 인수한 데 이어 최근에는 매출규모 1조1000억원인 KP케미칼의 인수를 적극 추진중이다.

호남석유화학이 예정대로 2004년 10월까지 현대석유화학을 LG화학과 분할인수하고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P케미칼까지 인수에 성공한다면 매출규모 3조6000억원이 넘는 초대형 석유화학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현대석유화학과 KP케미칼 인수에 성공하면 호남석유화학은 매출액 5조6000억원으로 석유화학 1위인 LG화

학의 뒤를 이어 확고부동한 2위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정통 석유화학 부문만 고려하면 3조2000억원인 LG화

학을 제치고 1위로 떠오를 수 있다.

또 36개에 달하는 롯데그룹 계열기업 중 매출 1위인 롯데백화점(7조3000억원)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매출

규모를 확보하게 된다.

2003년 총 매출이 17조4000억원을 기록한 롯데그룹은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등 유통관광업종이 차지하는 

매출비중이 60%에 달해 명실공히 유통 전문기업으로 불리고 있으나 최근 호남석유화학의 공격적인 M&A로 

그룹의 주력 축이 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신격호 회장의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이 호남석유화학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호

남석유화학 여천공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석유화학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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